
정유/화학 모두의 관건 “아시아 에틸렌”

결론

2016년 상반기 정유/화학

최대변수는 오로지 하나

“아시아 에틸렌”임

Compliance Notice
▪ 작성자(손지우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▪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▪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▪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투자판단 4단계 (6개월 기준) 25%이상 → 적극매수 / 10%~25%
→ 매수 / -10%~+10% → 중립 / -10%미만 → 매도

- 저유가 현실화되면서 정유산업의 등/경유, 석유화학 산업의 에틸렌

외 C3 이상 계열 모두 유가보다 더 많은 폭으로 하락하며 외형 축소

- 오로지 아시아 에틸렌(약 $1,100/t)만 강세인데, 이것도 ① 북미

$380/t 대비 ② 프로필렌 $500/t 대비 사상 최고일만큼 기형적 강세

- 아시아 에틸렌 초강세로 아시아 NCC 수혜일 뿐만 아니라, 납사

수요 강세를 견인하며 정유의 정제마진 강세까지도 유도 중임

- 결국 “아시아 에틸렌”이 정유/화학을 홀로 이끄는 양상. 2016년

상반기 양 업종 시황을 설명함에 있어서 모두의 핵심변수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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